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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factors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PA) 
in older adults based on social ecological theory. METHODS Secondar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aw data from the 2021 Community Health Survey. after excluding 
129 non-responses in the PA domain, a total of 74,363 individual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A total of eight factors, including personal (level of depression, 
history of falls), relational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living alone), community 
(satisfa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system, safety), and environmental factors 
(living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key 
points of social ecological theory. To analyze social ecological factors related to the 
PA of older adults, we conducted a decision tree analysis using Chi-square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CHAID). RESULTS The average PA level among older adults was 
approximately 136 minutes, but the mode and median were both 0 minutes. A total 
of 20.2% of older adults met the physical activity recommendations, while 79.8% did 
not. According to the first split of the decision tree, living alone was the most relevant 
factor associated with the PA of older adults, followed by depression and falls. Older 
adults living alone, with a depression score of 10 or higher, and who had experienced 
a fall within the past year, were least likely to meet the PA recommendations. 
CONCLUSIONS This study urgently suggests that PA programs should target older 
adults living alone, experiencing depression, and falls.

서론서론

2025년에 초고령사회(20.6%)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대한민국은 현
재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2). 
2022 고령자 통계(Statistics Korea, 2022)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가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데 비
해 한국은 7년이다. 작금의 속도라면 2045년에 고령인구 비율에서 
일본을 제친다. 한편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2분기 기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전세계 최저 수준이다. 기
대수명의 경우엔,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3.6년이 
높은 83.6세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스위스 다음 세 번째로 높은 수

치다. 출생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초고령화 사회
는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됐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을 미치는 중이다. 특히 ‘나이듦’에 관한 사회의 관심 정도를 크게 바
꾸어 놓았다. 수동적으로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
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거나 혹은 받아들인다. 노인 
복지와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고, 특
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화두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성공적 노화는 신체나 인지적 장애 없
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심신의 안녕 상태이자(Hong & Choi, 
2003),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식해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성숙해가
는 발달과정이다(Rowe & Kahn, 1998). 이러한 성공적 노화는 신
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 등 다양한 구성 개념과 개념 간 
균형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Ryff, 1989; as cited in Hong 
& Choi, 2003; Rowe & Kahn, 1998) 이 중에서도 신체 건강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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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화의 가장 흔한 지표이자 핵심 요인으로 간주된다(Arnold, 
1991; Lawton, 1983; Rowe & Kahn, 1998). 

건강은 인생 어느 시기에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노화로 
인한 건강 약화와 적응력, 독립성 감소를 경험하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Hong & Choi, 2003). 세계보건기구(WHO)
가 2010년 이후 10여 년 만에 신체활동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을 제시한 것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은 일주일에 150분 중간 강도 
혹은 그 이상 강도의 운동, 특히 근육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근력
운동과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운동에 집중할 것을 권
고하고 있다(Bull et al., 2020). 

신체활동은 노화과정에서 오는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를 예방하
고 우울감을 감소, 완화하여 노인의 신체적 독립성을 증대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Browning et al., 2009; Seo et al., 
2011; WHO, 2022). 그러나 이러한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
계적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여전히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건강상
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WHO, 2022; Won & Ko, 2007). 특히 우
리나라 노인 중 41.9%는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
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활동 참여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Jeong et al., 2014). 세계보건기구(2022)는 신체활동 부족이 글로
벌 사망 10대 요인이면서, 4번째 주요 사망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는
데, 신체활동의 중요성, 신체활동 부족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노
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체활동 유지 및 증진 대
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하여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
하다. 기존의 연구들이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요소를 제시하였
지만, 이를 특정 이론의 틀 안에서 분석하지는 않았다(Andrieieva 
et al., 2019; Chang et al., 2020; Dohrn et al., 2020; Gopinath 
et al., 2018; Lee, 2016; Park et al., 2016). 이론은 특정현상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후속 논문들에 의한 결
과-재생산을 높인다. 사회생태학적 모델(social ecological model)
은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구성요인과 행태 변화
에 관한 관련성을 다원적 수준에서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
는 이론적 틀로 알려져 있다(Kim, 2015; McLeroy et al., 1988; 
Özdoğru, 2011; Sallis & Owen, 2015). 이는 인간의 움직임은 개
인, 대인간, 조직 및 환경, 정책적 수준에서 상호영향을 갖는다고 가
정하는데, 특히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어 적절한 이론적 체계라고 판단된다. 또한 기
존의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연구 참가자의 적은 숫자로 인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개인, 관계, 지역사회, 물리-환경적 요인
들을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적 목표로는 노인들의 신체활동권고사항 충
족여부를 파악하고 충족여부에 미치는 요인들을 의사결정나무분석
을 통하여 계층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신체활동 실천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
시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
집을 이용하여 자료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 받아 연구를 진행
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모집단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19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데이터는 
2021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조사에 의한 결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이 가구 방문을 통해 1:1 면접조사를 실시
한 것이다. 면접조사에 활용된 조사표는 전국공통으로 총 163개 문
항을 포함하는 18개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개인의 건강행태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한 2021년 조사 완료자 수는 229,242명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74,492명으로 확인되었
고 이 중에서 신체활동영역에서 무응답 129명을 제외한 74,363명
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사회생태학이론에 따라 연구 자료의 변인들이 개인적, 관계적, 지
역사회적, 환경적으로 분류되었다. 이전연구(Cerin et al., 2013)를 
바탕으로 개인적(우울증 점수, 낙상여부), 관계적(이웃관계, 1인가구 
여부), 지역사회적(대중교통, 의료서비스, 안전), 환경(생활환경, 자
연환경)으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용인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2307HSR2733]. 

조사도구

1. 신체활동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주간 신체활동의 빈도와 지

속 시간에 대해 측정하였다. 신체활동은 고강도와 중강도, 걷기, 스
트레칭, 근력운동으로 나뉘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보건
기준(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기준인 중-고강도의 
신체활동 일주일에 150분에 따라 고강도, 중강도의 신체활동만을 
신체활동에 포함하였다. 질문지에서는 고강도, 중강도 신체활동의 
예를 제시하며 참가자들의 고강도 신체활동 빈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사용되었다: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
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했던 날
은 며칠입니까?”. 신체활동 참여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격
렬한 신체활동을 한 날, 보통 하루에 몇 분간 했습니까?”라는 질문
이 사용되었다. 중등도의 신체활동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근 1
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
체활동을 10분 이상 했던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이 사용되었
고 참여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중등도 신체활동을 한 날, 
보통 하루에 몇 분간 했습니까?”라는 질문이 사용되었다. 빈도의 응
답은 자유롭게 기입되고 주간 단위로 변환되었다. 시간의 응답은 자
유롭게 기입되고 분 단위로 변환되었다. 신체활동 총 분을 계산하기 
위해 중등도 신체활동의 빈도(주 단위)와 지속 시간(분 단위)을 곱하
였다. 이전 연구의 권장 사항을 바탕으로, 하루 3시간(180분) 초과
의 신체활동 시간은 3시간으로 줄여 계산되었다(Forde, 2018). 즉, 
참가자가 신체활동을 한 번에 4시간 한다고 보고하면, 이를 한 번
에 3시간으로 변경하였다. 마찬가지로, 주간 강도 높은 신체활동의 
총 분도 계산되었다. 계산된 중등도, 고강도 신체활동(Modera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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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orous Physical Activity, MVPA)의 총 분을 더하여 주간 총 중-
고강도 에어로빅 신체활동을 계산하였다. WHO의 기준에 따라 150
분을 기준으로, 150분 이상 참여하는 노인은 신체적으로 활발한 집
단, 149분 이하로 참여하는 노인은 신체적으로 비활발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개인적 변인

1) 우울증
정신적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울증척도(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가 사용되었다. 이는 무기력감 또는 에
너지 부족, 무관심 또는 즐거움 상실, 자기 비하적인 생각, 불면 또
는 과도한 수면, 피로감 또는 에너지 부족, 식욕 변화, 무가치한 느
낌, 집중력 문제, 자살 생각에 걸친 9가지의 우울 증상을 4점 리커트 
척도(없음–거의 매일)로 측정한다. 측정된 점수를 10점으로 기준으
로 하면 10점 미만은 우울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10점 이상은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0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울증 증상이 높고 낮음
으로 더미(dummy)변수를 생성하였다. 

2) 낙상여부
건강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낙상을 미끄러짐, 헛디딤, 주저앉

음, 떨어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낙상 경험자들을 예, 아니오로 
구분하고 후속 질문인 “넘어짐으로 인해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치료
를 받았습니까?” (예/아니오)를 통해 낙상 여부를 측정한다. 본 연구
에서는 후속질문을 사용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3. 관계적 변인

1) 이웃관계
참가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대한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예/아니오)라는 질문으로 이웃 
관계를 측정한다. 이 질문을 통하여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2) 1인가구 여부
신체활동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은 함께 거주하고 있

는 구성원들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세대 유형을 1인가구, 부
부, 기타 1세대, 부부+미혼자녀, 편부모+미혼자녀, 기타 2세대, 모
든 3세대 가구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노인 1인가구는 사회적 취약계
층으로써 신체활동 행동에 영향을 줄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을 더미
변수로 생성하였다. 

4. 지역사회적 변인

1) 지역사회 시스템 만족도
참가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이분법적(예/아니오)으로 측정한다. 대중교통에 관한 만족
도는 “우리 동네의 대중교통 여건(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에 대
해 만족한다.”로 측정되었다.

2) 지역사회 안전도
안전은 “우리 동네의 전반적 안전수준(자연재해, 교통사고, 농작업 

사고, 범죄)에 대해 만족한다. 의료서비스는 “우리 동네의 의료서비
스 여건(보건소,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 만족한다”라
는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이분법적; 예/아니오). 

5. 물리환경적 변인
지역사회적 변인과 마찬가지로 물리환경적 변인도 거주 동네를 기

반으로 만족도(이분법적)를 통해 측정되었다. 

1) 생활환경
정신적 건강을 생활환경은 “우리 동네의 생활환경(전기, 상하수

도, 쓰레기 수거, 스포츠시설 등)에 대해 만족한다”로 측정되었다.

2) 자연환경
정신적 건강을 자연환경은 “우리 동네의 자연환경(공기질, 수질 

등)에 대해 만족한다”로 측정되었다.

분석방법

인구 통계 정보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으로 평균과 백분율을 계산
하였다.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생태학적 요인들을 분석하
기 위하여 카이제곱 자동상호작용 감지(CHi-square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CHAID)를 사용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사용
되는 통계적 기술이다. 의사결정 과정을 나무 모양의 그래프로 표
현한 것으로,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에서 분류(classification)
와 회귀(regress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효과적인 예
측 모델링 도구이다. 의사결정나무는 루트 노드(시작점)에서 시작
하여, 데이터의 특성(feature)에 따라 노드를 분기하며, 각 분기점
에서는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한다 (Priyam 
et al., 2013). 이는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을 식별하
기 위한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
계 모델 사양 및 중단 기준을 사용하였다: 1) 피어슨 카이제곱; 2) 
Bonferroni 방법을 사용한 유의한 값을 조정; 3) 노드 분리에 대
한 p값 < 0.05; 4) 예상 셀 빈도의 최소 변화량은 0.001; 5) 최대 트
리 깊이(레벨)는 3; 6) 부모 노드에서 최소 케이스 수는 샘플의 10% 
(n=150), 자식 노드에서는 5% (n=75); 그리고 7) 교차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10개 샘플 폴드. 

연구결과연구결과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Table 1>에 자세히 나와 있다. 참
가자들의 평균나이는 약 74세로 확인되고 78.2%가 1인가구 형태
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의 최빈값은 150만원으로 확
인되었고 41%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들의 교육수준은 초등(39.2%), 중(18.1%), 고등학교(18.2%)로 확인
되었다. 노인들의 신체활동 평균값은 약136분으로 분석되어졌지만, 
최빈값과 중간값은 0분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권고사항을 충족하
는 노인은 20.2%이고 충족하지 못하는 노인은 79.8%인 것으로 파

C.-W. Lee and B.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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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었다. <Table 2>는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명시
되어있다.

<Figure 1>은 CHAID를 사용한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를 의미한
다. 신체활동에 대한 분석에서 세 단계(Three-level), 일곱 단말 노
드(terminal node)의 의사결정 트리가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의 
첫 번째 분할에 따르면 1인가구상태가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장 관
련성이 높은 요인이며, 그 뒤를 이어 우울증, 낙상으로 이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로 거주하며, 우울증 척도점수가 10점 이상
이며, 1년 내에 낙상 경험이 있을 때에 신체활동 권고사항을 가장 덜 
충족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형태가 아닐 경우(다른 동거인
이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이 뒤를 이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그 다음
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관계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노인의 신체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1.   Results of CHAID analysis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s (n=74,353)

Age(avg.) 74.58
Gender male 31,411(42.2%)

  female 42,952 (57.8%)
Type of housholds single-person household 58,124 (78.2%)

living with a partner 12,280 (15.5%)
living with a partner and a 

child 3959 (6.3%)

Monthly 
Income(mode) 1.5 million won

Economic Activity Y 30,479 (41.0)
N 43,883 (59.0)

Education Levels no school 11,468 (15.4)
village school 219 (.3)

elementary school 29,139 (39.2)
junior high school 13,483 (18.1)

high school 13,498 (18.2)

university(a two/threer-
year-course) 1,128 (1.5)

university(a four-year-
course) 4,312 (5.8)

graduate school or higher 1,065 (1.4)
reject response 51 (.1)

Table 2.   Physical activity of participants (n = 74,363)

Physical Activity
Mean(min.) 136.36

Median(min.) 0
Mode(min.) 0

Physically active group(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150 min. or more; n) 15,050 (20.2%)

Physically inactive group(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149 min. or less; n) 59,313 (79.8%)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y among Older Adults Through Social Ecological Theory: 2021 Community Health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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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논의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
시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의 신체활동과 연관된 요인을 사회생태학이
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가구로 거주하며, 우울증 
척도점수가 10점 이상이고, 1년 내에 낙상경험이 있을 때 신체활동 
권고사항을 가장 덜 충족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1인가구의 여부가 노인의 신체활동 권고사항 충족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는 주거형태
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여러 부정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1인가구는 여러 관점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고(Kwon, 2019),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며(Lim, 2022), ‘하’등급의 영양지수를 가지고 
있다(Kim & Hur, 2019). 이러한 요소들은 신체활동 참여에 제약으
로 작용하여 참여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Kim, K,-O(2019)는 노
인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트너의 
부재를 꼽았는데, 1인가구 노인들은 신체활동 파트너를 거주환경 밖
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계적 단절이 신체활동 참여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요인
들은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정적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 삶
의 질이 낮으면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정신건강이 낮으면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 볼 수도 있다. 이는 영양 불균형과 같은 결과(증상)
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개발할 때 1인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노인들에
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형태 다음으로 노인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적 단계의 심리적 요인인 우울증이다. 1인가구와 비1인가구 모두에
서 우울증(우울증 척도점수가 10점 이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은 
9점 이하인 노인에 비해 신체활동 권고사항을 충족하는 비율이 약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역할
도 하지만(Lee & Ku, 2023), 신체활동 참여의 제약요인으로도 작용
한다. 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우울증과 신체활동의 상호보완 관계
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우울증은 2년 동안의 규칙적인 신
체활동 감소를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지만,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2
년 후의 우울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Watts et al., 2018). 다른 연
구들에서도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우
울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Costello et al., 2011; Nam & Yoon, 
2014). 신체활동은 목적지향적인 행위로써 높은 수준의 실행력을 
요하는데 우울증으로 인한 호르몬의 불균형은 이러한 실행력을 감
소시킬 수 있다(Lindwall et al., 2011).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건강상태와 체력상태
가 더 좋다고 여기고(Oh, 2022), 이는 다시 신체활동 참여로 이어져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신체활동 참
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우울
증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증진전략이 고안되어야 한다. 

낙상 또한 노인들의 신체활동 참여와 연관이 있는 요소로 나타
났다. 우울증 여부에 상관없이 1년 내의 낙상 경험에 따라 신체활
동 권고사항 충족이 약 4~5%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낙상은 노인
들의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사고이다. 낙상
은 염좌나 골절과 같은 정형외과적 질병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Kim et al., 
2021). 정형외과적 질병이 발생했을 시에 회복 기간 동안 신체활동
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회복 후에도 참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
져 낙상 이전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Kang & Hwang, 2013). 이에 따라, 노인의 낙상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신체활동 기반 중재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있다. Seo et 
al.(2020)는 이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중재프로그램의 참
여는 노인들의 낙상예방 효능감, 낙상공포, 근력, 근지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신체활동 기반 중재프로그램의 참여
가 곧 신체활동 권고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고 낙상
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웃 관계도 신체활동 권고사항 충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1인가구가 아니며,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 중,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들에 비해 신체활동 권고사항 충족비율이 약 4% 정도 
높았다.  

이웃관계가 노인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은 ‘사
회적 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기능과 능력
이 상실됨에 따라 이동성, 접근성, 활동성에 제약을 갖게 되기 때문
에 이웃과 같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대상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상대
적 영향력이 중요해진다(Kim, J.-H., 2019). 사회적 지지는 사회
적 관계 안에서 타인과의 유대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획득하는 
긍정적 감정과 느낌이다(Cobb, 1976).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신체활동 참여에 지속적인 영향과 도움을 주는 밀접
한 인과관계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Cohen & Hoberman, 1983; 
Hamilton et al., 2017; Kim et al., 2008; Pis, 2006; Smith, 
2003).

이러한 설명들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연결하여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데 사회역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공유되
는 지역공동체 내 규범과 가치, 긍정적 이웃관계는 노인으로 하여금 
관심과 존중,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
낌을 갖게 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자기효능감
을 가진 사람은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강한 
믿음이 있어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는 Grzywacz & Fuqua(2000)의 연
구의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신체활동 참여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
인이라는 것에 대해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delimitation)
으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2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가 아닌 
2021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논문 제출일과 연
구 시작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러년차
의 자료를 통합하여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연관된 요인들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생태
학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노인들의 약 20% 정도만이 국제보
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신체활동 권고사항을 충족하고 있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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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신체활동 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주거형태(1인가구), 우울증, 낙상, 이웃과의 관
계가 고려되어 질 수 있다. 특별히 1인가구 형태로 거주하고 있고 우
울증과 낙상을 경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고, 체육학에서도 노인들의 신체기능이나 체력, 신체활동 행
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종합적
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이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활동은 건강수명의 
증가뿐 아니라 노년시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데 큰 요인 중 하
나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Cunningha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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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학 이론을 통한 노인 신체활동 결정요인 분석 

: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어 
노인, 신체활동, 지역사회건강조사, 사회생태학이론, 의사결정나무분석

이철웅1, 구병모2

1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2용인대학교, 조교수

[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생태학이론을 기반으로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방법] 질병관리청에서 실시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영역 무응답 129명을 제외한 74,363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사회생태학이론의 주요논점에 따라 8가
지 요인 개인적(우울증정도, 낙상여부), 관계적(이웃과의 관계, 1인가구 여부), 지역사회적(지역사회시스템 만족도, 안
전도), 물리환경적(생활환경, 자연환경)이 선택되었다. 노인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사회생태학적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
하여 카이제곱 자동상호작용 감지(CHi-square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CHAID)를 사용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노인들의 신체활동 평균값은 약 136분으로 분석되어졌지만, 최빈값과 중간값은 0분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권
고사항을 충족하는 노인은 20.2%이고 충족하지 못하는 노인은 79.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사결정나무의 첫 번째 
분할에 따르면 1인가구상태가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며, 그 뒤를 이어 우울증, 낙상으로 이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로 거주하며, 우울증 척도점수가 10점 이상이며, 1년 내에 낙상 경험이 있을 때에 신체
활동 권고사항을 가장 덜 충족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결론] 1인가구 형태로 거주하고 있고 우울증과 낙상을 경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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